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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상승폭 크지 않아

추석명절을 한 달여 

앞둔 시점에서 미국산 

쇠고기가 검역재개 되 

었다. 지난 8월 1일 수 

입조건 위반으로 검 역 

이 중단된 이 후 잠시나 

마 상승세를 탔던 소 

값이 검역재개 결정이후주춤해졌다. 검역이 재개된 

이후에도 수입조건 위 반 건수가 하루건너 한번씩 발 

생되고 있지만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 없이 해당 작 

업장의 승인취소만 이루어진채 여전히 통관업무는 

이루어지고 있다. 명절 성수기를앞둔 시기에쇠고기 

수입량의 증가와 도축두수의 증가로 기 대만큼의 가 

격상승은 어 려 울것으로 보인다. 현재 미국과수입 위 

생조건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 협상 결과에 따 

라 갈비를 포함한 부분까지 수입 이 이루어진다면 가 

격하락의 폭은 더 커 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. 그러나 

다행인 것은 검 역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수 

입위 생조건 위 반으로 인 해 소비자의 미국산 쇠 고기 

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미국산쇠고기 판매가 

다시 이루어진다고 해도 추석까지는 일단 주춤할 것 

으로 보인다. 이런 상황이라면 추석 선물세트시장에 

서 인기가 높은한우고기수요가당초예상보다크게 

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. 이럴 때일수록 농가에서는 

홍수출하를 자제하고 계획된 출하를 실시해야 할 것 

이다. 미국산쇠고기의 공세가 일다 주춤해진영향으 

로 올 추석 성수기에는 국내산 소 거래가 활발할 것 

으로 전망된다. 그러나출하대기물량이 만만치 않아 

큰 폭의 상승은 어 려 울것으로 보인다.

성돈18~1만원

추석명절을 앞두고 시장상황이 어렵게 흘러가고 

있다 . 작년 같은 기 간에 비 해 모돈수는 증가 했으나 

소모성질병에 따른 폐사두수가 여전히 많아 출하두 

수는 감소하고 있지 만 시 중에 넘 쳐 나고 있는 저가의 

수입육으로 인해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. 지 

난 여름성수기는 미국산 쇠고기 여세가 하늘을 찌를 

듯 하더니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한풀 꺾 인 뒤에는 

하염없이 내리는 비로 인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 

다. 추석명절을 맞아 반짝 그 기세가 살아날 것으로 

보이나 일시적인 것이라 농가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 

한 시점이다. 추석이후비수기에 접어드는 국내 시장 

여건을 보면 수입육을 비롯한 국내 재고과다는 분명 

큰 위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. 또한 한달여 만에 실 

시된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에도 불구하고 위생조 

건 위반이 계속되고있지만미국과벌이고있는위 생 

조건협의회에서 재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갈비를 포함 

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결정 시기가 문제지 들어온 

다고 본다면 지금보다 더 큰 영향을 미 칠 것은 자명 

한 사실이다. 추석이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악재들 

이 뻔 히 보이 고 있는 지 금 농가에서 는 홍수 출하를 

자제하고 계획된 사 

양관리 통해 안정적 

인 출하와 농장운영 

이필요한 시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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